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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bstract
          
        

        
          
            목적:
            타인과의 상호작용 속에서 사고와 함께 정서를 표현할 때, 언어적인 의사소통 방식은 더 직접적이고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정서어휘를 사용하기 위하여 어휘의 의미를 이해하고 상황에 적절하게 표현하는 능력이 요구된다. 본 연구는 연령에 따른 유아들의 정서어휘의 표현능력을 살펴보고, 정서유형에 따른 어휘의 출현 빈도와 백분율을 살펴보는 데 연구의 목적이 있다.

          

          
            방법:
            본 연구에 참여한 대상은 3-5세 유아 85명(3세 25명, 4세 30명, 5세 30명)이다. 연구대상 유아들의 정서어휘의 표현능력과 정서유형에 따른 어휘의 출현 빈도와 백분율을 살펴보았으며, 일원변량분석(one-way ANOVA)과, Scheffe 다중범위 검정(Scheffe’s multiple range test)을 통하여 유의한 차이를 검정하였다.

          

          
            결과: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정서어휘의 표현능력은 연령이 증가할수록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Scheffe 다중범위 검정 결과, 정서어휘의 표현능력은 3세, 4세, 5세 사이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정서유형에 따른 어휘의 출현 빈도와 백분율을 분석한 결과, 3세보다는 4, 5세 유아들이 좀 더 다양한 정서어휘를 표현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어휘의 전체 출현 빈도는 연령이 증가할수록 높았다. 정서유형에 따른 어휘의 출현 빈도를 살펴본 결과 ‘기쁨’군의 표현 빈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슬픔, 두려움, 노여움’군 순으로 나타났다.

          

          
            결론:
            본 연구의 함의는 정서표현에 어려움을 가진 아동들의 정서어휘 지도 시 목표어휘를 선정하는 데 기초 자료로 제시될 수 있을 것이다.

          

        

        
          
            초록
          
        

        
          
            Purpose:
            When expressing emotions with thoughts in interactions with others, verbal communication methods are more direct and effective. In order to use emotional vocabulary, the ability to understand the meaning of the vocabulary and express it appropriately for the situation is required.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expression ability of infants' emotional vocabulary, and to examine the frequency and percentage of vocabulary appearance according to emotion types.

          

          
            Methods:
            The subjects of this study included 85 children aged between three and five years of age. The frequency and percentage of vocabulary appearance according to emotional vocabulary and emotional type were examined. Significant differences were tested through one-way ANOVA and Scheffé multiple range test.

          

          
            Results: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it was found that there was a significant difference in emotional vocabulary expression ability with increasing age. As a result of the Scheffé multiple range test, there was a significant difference in the expressive ability of emotional vocabulary among thee-, four-, and five-year-old subjects. Second, as a result of analyzing the appearance frequency and percentage of vocabulary according to emotion type, it was found that four- and five-year-old subjects expressed more diverse emotional vocabulary than three-year-old subjects. In addition, the overall frequency of appearance of the expression vocabulary increased as age increased. As a result of examining the frequency of appearance of vocabulary according to emotion type, the expression frequency of 'joy' was found to be the highest, followed by 'sadness,' 'fear,' and 'anger,' respectively.

          

          
            Conclusions:
            The implications of this study can be presented as basic data for selecting emotional vocabulary for children with disabilities in emotional expre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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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Ⅰ. 서 론 
      인간은 현명한 방법을 생각하고 판단을 내리는 이성적인 존재인 동시에 감정에 쉽게 좌우되는 정서적인 존재이다. 인간의 행동과 사고는 지적인 과정으로만 이루어지지 않으며 기쁨, 슬픔, 분노, 두려움, 수치심 등과 같은 다양한 정서적 경험이 포함된다. 이러한 정서적 경험은 타인과 상호작용할 때, 흔히 사고와 함께 정서를 표현하거나 타인이 나타내는 정서적 표현에 주의를 하고 그 의미를 해석하고 반응을 하게 된다(Kim, 1997). 일상생활 중 유아들은 여러 상황에서 정서를 경험하게 되며, 다양한 방법을 통해 자신의 정서를 표현한다(Han, 2016).

      유아기는 어휘발달이 매우 빠르게 이루어지는 시기이며(Chang et al., 2013), 어휘발달이 급속도로 이루어지는 유아기에 습득하는 어휘에는 일반적인 사물의 이름, 동작의 서술, 그리고 정서상태를 나타내는 어휘들도 포함된다(Han, 2016). 영아기부터 정서어휘를 습득하고 사용하며 이를 통해 타인과 의사소통을 한다. 정서어휘를 사용함으로써 정서를 더 잘 이해하게 되며, 사회적 상호작용을 촉진시키고 유지하게 된다(Kopp, 1989). 정서어휘는 정서상태를 나타내는 단어들의 집합을 의미하며, 일반적인 단어들과 달리 정서상태를 나타내는 단어들은 구체적인 실물학습을 통해서는 그 개념을 습득하기가 어렵다. 정서를 나타내는 단어들은 외적으로 관찰되기 어려우며 개인의 내적 상태를 기술하기 때문이다. 또한 정서어휘는 개인이 경험하는 상황적 맥락에 존재하는 인과적인 정보를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정서어휘가 가지고 있는 개념적 의미들은 사회적 상호작용의 상황적 맥락에서 해석되어야 한다(Kim et al., 2003).

      긍정적인 사회적 관계를 맺고 유지하는 것은 인간의 행복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Seo, 2014, as cited in Seok & Yang, 2018). 다른 사람들과 긍정적인 사회적 관계를 맺으며 적절하게 소통을 하는 것은 중요한 부분이다(Seok & Yang, 2018). 특히 다른 사람의 감정과 정서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인식하고, 자신의 감정과 정서를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사회적 기술 중의 하나이다(Jack & Schyns, 2015).

      여러 정서 유발 상황에서 정서표현은 연령에 따라 차이가 있다. 영아기 때는 비언어적 정서표현 방법을 많이 사용하고, 연령이 증가할수록 정서표현을 할 때 언어를 사용하는 빈도와 복잡성이 증가한다(Bretherton et al., 1986; Dunn et al., 1987). 정서어휘를 사용하여 타인과 대화하는 것은 유아가 정서를 표현하는 방법과 사회ㆍ정서적인 목적을 달성하는 방법을 습득하는 주요 수단이다(Saarni, 1990). 정서어휘를 잘 이해하는 유아일수록 자신의 정서를 보다 효과적으로 표현할 수 있으며 또래의 정서를 보다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다. 이는 타인의 정서 상태를 공감하는 능력과 직접적으로 연관된다(Eo, 2009; Fischer & Ayoub, 1993). 이러한 유아들의 정서어휘 사용은 사회ㆍ정서적 유능감과 관련이 있으며, 특히 또래와의 상호작용과 관련이 있고 또래 관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Brown & Dunn, 1996). 유아들은 긍정적인 정서어휘를 적게 사용하는 또래보다 긍정적인 정서어휘를 더 많이 사용하는 또래를 좋아한다(Fabes et al., 2001).

      다른 사람 및 자신의 감정과 정서에 대한 이해와 표현능력은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는 데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정서인식과 표현능력이 또래 관계와 유의한 상관이 있음을 연구한 Choi와 Jung(2012)의 연구 결과를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정서는 사회적 관계 유지를 위해서 중요한 부분임에는 틀림없다.

      인간은 다양한 정서를 느끼며 살아간다. 그러나 우리가 느끼는 다양한 정서는 실제로는 몇 가지 기본 정서(basic emotions)에 근거하고 있으며 나머지 정서는 기본 정서와 같은 차원에서 그 강도가 달라진 것이거나 다른 정서와 혼합된 이차적인 정서라고 볼 수 있다(Kemper, 1987; Plutchik, 2004). 기본 정서는 일차적 정서라고도 하는데, 근본적으로 서로 구분된다고 여겨지는 몇 가지 원형적인 감정을 의미한다(Kalat & Shiota, 2007). 일반적으로 ‘기쁨’, ‘슬픔’, ‘무서움’, ‘화남’의 네 가지 감정은 모든 문화권에서 관찰되는 가장 일차적인 정서로 간주한다(Kemper, 1987).

      Kim(2001)은 감정표현 관용어에서 ‘기쁨’의 하위단어를 ‘감동, 즐겁다, 흐뭇하다, 만족하다, 상쾌하다, 편안하다, 자신감, 희망, 행복’ 등으로 분류하고, ‘슬픔’의 하위단어는 ‘슬프다, 괴롭다, 고통스럽다, 절망, 외로움’ 등으로 분류하였다. 그리고 ‘분노’의 하위단어는 ‘분개하다, 분하다, 성내다, 노엽다, 골나다’ 등으로 분류하였으며, ‘공포’의 하위단어는 ‘두려움, 무섭다’ 등으로 분류하고 소극적 두려움으로 ‘수치심, 창피함, 당황감, 죄책감’ 등으로 감정표현의 언어적 특성을 고찰하였다. Yi(2012)는 한국어 교육을 위한 감정표현 어휘 연구를 위해 기본 감정의 정서어휘를 ‘기쁘다’, ‘슬프다’, ‘무섭다’, ‘화나다’로 설정하고, 각 기본 감정의 정서어휘에 따라 이차 정서어휘를 분류하여 제시하였다.

      기본 정서에 있어서 한 살 무렵의 영아들조차도 부모의 어투나 표정뿐만 아니라 특정 정서를 유발하는 상황이 명백하다면 상황을 통해서도 상대방의 정서를 이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Denham & Couchoud, 1990). Chandler와 Greenspan(1972; as cited in Harris et al., 1989)의 연구에서는 2~3세경이 되면 아동들은 친숙한 상황과 그로부터 유발되는 정서를 스크립트처럼 연결시켜 인지할 수 있다고 보고하였다(예, 생일-기쁨). 정서어휘 역시 18~20개월경에 처음으로 산출되기 시작하여 2~3세경 빠르게 증가하기 시작한다(Kalat & Shiota, 2007; Ridgeway et al., 1985). 이 무렵의 아동은 자주 자신과 타인의 정서에 대해서 표현하기 시작한다. 그러나 아동이 ‘화난’ 혹은 ‘슬픈’과 같은 단어를 사용한다고 하여 그 정서가 구성하는 내적 느낌을 반드시 이해하고 있다고는 말할 수 없다. 예를 들어 아동은 단순히 찡그린 얼굴을 ‘화난’이라고 이름 붙일 수 있다는 것이다(Nam-goong, 2010).

      자아평가의 능력이 생기면서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을 했을 때는 죄책감을, 어려운 일을 해냈을 때는 자랑스러움을 느끼게 된다. 이렇게 자신의 행동이 적절한지 아닌지에 대한 평가를 통해 죄책감, 수치심, 자부심, 당혹감 등의 이차 정서가 가능해진다(Kim, 2011). 일반적으로 기본 정서보다는 이차 정서의 발달이 더 후에 시작된다는 견해가 지지되고 있다. 2~3세경부터 기본 정서의 이해가 가능하고 7~8세경부터 이차 정서의 이해가 가능하다고 한다(Berti et al., 2000; Harris et al., 1989).

      유아들의 정서표현에 관한 연구는 양육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분석하거나(Jung, 2009; Kim, 2008; Kim, 2009), 유아들의 일상적인 대화상황이나 조건화된 상황을 녹화하여 얼굴표정, 비언어적 표현, 억양을 분석하는 간접적인 방법을 주로 사용하고 있다(Han, 2009; Jo, 2003).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3~5세 유아들을 대상으로 직접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정서어휘 표현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에 따라 기본 정서어휘와 이차 정서어휘로 분류하여 이야기를 구성한 후 정서어휘의 표현능력을 살펴보며, 표현능력 평가 시 수집된 자료를 바탕으로 정서유형에 따른 표현어휘의 출현 빈도와 백분율을 살펴보고자 한다.

    

    

  
    
      Ⅱ. 연구 방법
      
        1. 연구 대상
        본 연구는 G광역시에 위치한 어린이집에 다니는 3~5세 유아 85명(3세 25명, 4세 30명, 5세 30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자신의 정서 상태를 가장 솔직하게 표현하는 경향을 보이는 연령은 3~5세라는 Saarni(1990)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대상자를 선정하였다. 대상 유아들은 부모나 교사에 의하여 인지적, 감각적, 정서적, 언어적 측면에서 정상 발달로 보고되었으며, 수용ㆍ표현 어휘력 검사(Receptive Expressive Vocabulary Test: REVT, Kim et al., 2009)결과 1SD 이상에 속한 유아들이다.

        
          Table 1. 
				
          

          
            Participants’ information
          
          

        

        
          
            
              	 Age
              	
                n
              
              	Male
              	Female
              	REVT (Ma)
            

          
          
            	3 years
            	25
            	12
            	13
            	3;5
          

          
            	4 years
            	30
            	13
            	17
            	4;6
          

          
            	5 years
            	30
            	14
            	16
            	5;4
          

          
            	Total
            	85
            	39
            	46
            	
          

        

        
          
            Note. aM=Values are presented as mean.
          

          
            REVT=Receptive and Expressive Vocabulary Test (Kim et al., 2009).
          

        

        

      

      
        2. 연구 설계
        
          1) 예비 연구
          본 연구를 실시하기에 앞서 연구에 사용할 평가도구의 적절성 여부와 문제점, 검사 실시 시간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본 연구 대상과 연령이 같은 유아들을 대상으로 하여 예비 연구를 실시하였다. 연구 대상은 G광역시에 위치한 N어린이집에 다니는 3, 4, 5세 유아들이며, 예비 연구는 2018년 9월 18일부터 9월 21일까지 실시하였다.

        

        
          2) 본 연구
          본 연구는 G광역시에 위치한 S어린이집과 W어린이집을 직접 방문하여 2018년 10월 12일부터 10월 30일까지 대상자 선별을 위해 정상 발달로 보고된 유아들을 대상으로 수용ㆍ표현 어휘력 검사(Receptive Expressive Vocabulary Test: REVT, Kim et al., 2009)를 실시하였다. 3~5세 유아 85명을 대상으로 개별적으로 정서어휘 표현능력 평가를 어린이집의 독립된 장소에서 진행하였다.

          유아들이 표현한 정서어휘는 Kim(2001), Park(2014), Kim(2014)의 연구를 참고하여 분류하였으며 어미의 변화에 따른 어휘는 동일한 정서어휘로 간주하였다. 유아가 표현한 정서어휘를 기쁨, 슬픔, 두려움, 노여움 등 기본 정서유형에 따라 분류한 후 각 정서유형에 따른 어휘의 출현 빈도와 백분율을 구하였다.

        

      

      
        3. 평가 도구
        정서어휘의 표현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평가 도구는 연구자가 본 연구에 맞게 제작하여 사용하였다. 평가문항은 기본 정서어휘를 평가하기 위한 이야기그림 12개와 이차 정서어휘를 평가하기 위한 이야기그림 24개로 구성하였다. 이야기그림은 정서어휘를 표현할 수 있는 이야기 구성을 바탕으로 컴퓨터 그래픽 25년의 경력자에게 의뢰하여 제작하였다. 그림에서 얼굴 표정이 없는 인물이 주인공이며, 얼굴 표정이 없는 것은 유아가 주인공의 얼굴 표정을 보고 정서를 유추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평가문항은 기본 정서어휘 12문항과 이차 정서어휘 24문항으로 총 36문항을 구성하였다. 연구자는 그림과 함께 유아에게 이야기를 들려주고 난 다음 이야기 속의 주인공이 어떤 정서를 느끼는지 표현하도록 유아에게 요구하였다. 의문사 ‘어떤’을 포함하는 질문으로 구성하였으며 연구자는 아동이 표현한 어휘를 평가지에 기록하였다.

        각 평가문항의 점수는 연구자가 정한 목표 정서어휘로 응답하였을 경우에 1점을 부여하였으며 그 외에는 0점으로 처리하였다. 정서어휘 표현능력 평가의 총점은 36점이다.

        연구자가 정한 목표 정서어휘 뿐만 아니라 유아들이 표현한 다양한 정서어휘를 평가지에 기록한 후 정서유형에 따른 어휘의 출현 빈도와 백분율을 살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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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기본 정서어휘 평가
          본 연구에서는 유아들의 정서어휘의 표현능력을 살펴보기 위한 평가도구를 제작하였다. 기본 정서어휘에 따른 이야기 구성은 ‘자폐아동도 마음읽기를 배울 수 있다’(Howlin et al., 2001)의 상황에 근거한 정서 가르치기를 기초하여 3세 유아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적이고 구문론적 간섭이 적은 4단어 조합으로 검사 문장을 제작하였다. 기본 정서어휘를 평가하기 위한 이야기 구성을 Appendix 1에 제시하였다.

        

        
          2) 이차 정서어휘 평가
          (1) 이차 정서어휘 선정 과정

          이차 정서어휘는 기본 정서어휘에 관한 연구를 토대로 이차 정서어휘를 연구한 Kim(2001), Kim(2003), Kim 등(2003), Yi(2012)에서 제시한 어휘 목록 중에서 공통으로 포함된 어휘를 표집하여 각 기본 정서어휘 당 10개의 이차 정서어휘를 표집하였다. 표집한 이차 정서어휘 중에서 어린이집 현장경험 5년 이상인 원장 5명과 보육교사 15명에게 3~5세 유아들이 이해하고 표현할 것 같은 이차 정서어휘를 정서유형에 따라 6개씩 선별하게 하였다. 정서유형에 따라 선별된 이차 정서어휘 중에서 빈도가 높은 단어 6개를 최종 선정하였으며, 최종 선정된 이차 정서어휘 목록은 Appendix 2에 제시하였다.

          (2) 이차 정서어휘에 따른 이야기 구성

          이차 정서어휘에 따른 이야기 구성은 ‘자폐아동도 마음읽기를 배울 수 있다’(Howlin et al., 2001)의 상황에 근거한 정서 가르치기와 Han(2016)의 연구에서 정서 상황 해석하기 이야기 내용을 참고로 본 연구에 맞게 연구자가 재구성하였다.

          먼저 이야기 구성에 대하여 3세 반 어린이집 교사 5명에게 3세 유아들이 이해하기에 적합한 어휘와 상황인지에 대한 타당도 조사를 실시하였다. 타당도 조사는 5점 척도로 ‘매우 부적합(0점)~‘매우 적합(4점)’으로 구성하였다. 상황이나 어휘가 부적절하다고 생각되는 경우에는 적절한 상황이나 어휘를 기록하도록 하였다. 설문조사 결과 ‘적합(3점)’ 이상으로 답한 문항은 채택하고 ‘보통(2점)’ 이하로 답한 문항은 삭제 및 수정·보완하였다.

          수정한 이야기 구성을 토대로 각각의 이야기에 따른 이차 정서어휘를 구성하기 위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조사는 구글 설문지를 이용하여 이야기 구성 문항을 제시하고 이차 정서어휘 중에서 선택하도록 하였다. 설문조사 결과 한 문항을 제외하고 모든 문항에서 70% 이상이 이야기 구성과 이차 정서어휘의 구성이 적절하다고 응답하였다. 이차 정서어휘를 평가하기 위한 이야기 구성을 Appendix 3에 제시하였다.

        

      

      
        3. 신뢰도
        정서유형에 따른 표현어휘의 분류에 대하여 검사자간 신뢰도를 구하였다. 검사자간 신뢰도를 위해 2급 언어재활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현재 임상을 하고 있는 석사과정 언어재활사 1명과 연구자가 각각 독립적으로 아동의 표현어휘를 분류하여 분석하였다. 본 연구자와 검사자간의 신뢰도는 99%의 일치도를 보였다.

      

      
        4. 결과처리
        첫째, 정서어휘 표현능력에 대한 평균과 표준편차를 살펴보기 위하여 기술통계분석을 실시하였다.

        둘째, 정서어휘 표현능력의 차이를 살펴보기 위하여 일원변량분석(one-way ANOVA)과 Scheffé의 다중범위 검정(Scheffé multiple range test)을 실시하였다.

        셋째, 정서유형에 따른 어휘의 출현 빈도와 백분율을 살펴보기 위하여 유아가 표현한 정서어휘를 기쁨, 슬픔, 두려움, 노여움 등 기본 정서유형에 따라 분류한 후 각 정서유형에 따른 어휘의 출현 빈도와 백분율을 구하였다.

        통계처리는 SPSSWIN 21.0 프로그램을 이용하였다.

      

    

    

  
    
      Ⅲ. 연구 결과 
      
        1. 정서어휘 표현능력
        정서어휘 표현능력에 대한 결과를 살펴보면 Table 2와 같다.

        
          Table 2. 
				
          

          
            Descriptive statistics on expressive ability of emotional vocabulary
          
          

        

        
          
            
              	Age
              	
                n
              
              	M (SD)
              	
                F
              
              	Scheffé
            

          
          
            	3 yearsa
            	25
            	 6.60 (1.44)
            	40.923***
            	
          

          
            	4 yearsb
            	30
            	 9.73 (2.21)
            	c>b>a
          

          
            	5 yearsc
            	30
            	11.20 (1.90)
            	
          

        

        
          
            ***p<.001
          

        

        

        정서어휘 표현능력을 살펴본 결과 5세는 평균 11.20점, 4세는 평균 9.73점, 3세는 평균 6.60점으로 5세의 정서어휘 표현능력이 가장 높았고, 3세의 정서어휘 표현능력이 가장 낮았다(F=40.923, p<.001). 집단 간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Scheffé의 다중범위 검정을 실시한 결과, 정서어휘 표현능력의 차이가 연령별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5세 > 4세 > 3세).

      

      
        2. 정서유형에 따른 어휘의 출현 빈도와 백분율
        정서어휘 표현능력 평가 시 연구자가 정한 목표 정서어휘 뿐만 아니라 유아들이 표현한 다양한 정서어휘를 수집하였다. 유아가 표현한 정서어휘를 기쁨, 슬픔, 두려움, 노여움 등 기본 정서유형에 따라 분류한 후 각 정서유형에 따른 어휘의 출현 빈도와 백분율을 구하였다.

        
          1) 정서유형 ‘기쁨’
          정서유형 ‘기쁨’에 해당하는 어휘의 출현 빈도와 백분율을 분석한 결과는 Table 3과 같다. 정서유형 ‘기쁨’에 해당하는 전체 어휘의 출현 빈도는 3세 187개, 4세 249개, 5세 256개로 나타났다. 출현 빈도가 높은 순으로 살펴보면 3세의 경우 좋아요(68.45%), 기뻐요(17.11%), 즐거워요(4.81%) 순으로 나타났으며, 4세의 경우 좋아요(30.55%), 기뻐요(29.71%), 행복해요(18.87%) 순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5세의 경우 기뻐요(36.63%), 좋아요(27.34%), 행복해요(13.0%) 순으로 나타났다.

          
            Table 3. 
				
            

            
              Frequency and percentage of emotion vocabulary (joy)
            
            

          

          
            
              
                	Emotion vocabulary
                	Frequency
                	Percentage (%)
              

              
                	3 years
                	 4 years
                	 5 years
                	 3 years
                	4 years
                	 5 years
              

            
            
              	ʨoajo
              	128
              	76
              	70
              	68.45
              	30.55
              	27.34
            

            
              	kip*ʌjo
              	32
              	74
              	93
              	17.11
              	29.71
              	36.63
            

            
              	sinnajo
              	7
              	20
              	22
              	3.74
              	 8.03
              	8.59
            

            
              	ʨɯlgʌwʌjo
              	9
              	2
              	3
              	4.81
              	.80
              	1.17
            

            
              	hɛŋbokʰɛjo
              	2
              	47
              	34
              	1.07
              	18.87
              	13.0
            

            
              	ʨɛmiis*ʌjo
              	6
              	20
              	29
              	3.21
              	 8.03
              	11.32
            

            
              	jɛp*ʌjo
              	1
              	
              	
              	.53
              	
              	
            

            
              	siwʌnɦɛjo
              	
              	1
              	1
              	
              	.40
              	.39
            

            
              	kamdoŋɦɛjo
              	
              	1
              	
              	
              	.40
              	
            

            
              	saɾaŋɦɛjo
              	
              	1
              	4
              	
              	.40
              	1.56
            

            
              	mʌt ̚ʨ*jʌjo
              	
              	1
              	
              	
              	.40
              	
            

            
              	pʰjʌnɦɛjo
              	
              	1
              	
              	
              	.40
              	
            

            
              	t*at*ɯtʰɛjo
              	
              	1
              	
              	
              	.40
              	
            

            
              	Total
              	187
              	249
              	256
              	100
              	100
              	100
            

          

          

        

        
          2) 정서유형 ‘슬픔’
          정서유형 ‘슬픔’에 해당하는 어휘의 출현 빈도와 백분율을 분석한 결과는 Table 4와 같다. 정서유형 ‘슬픔’에 해당하는 전체 어휘의 출현 빈도는 3세 157개, 4세 220개, 5세 231개로 나타났다. 출현 빈도가 높은 순으로 살펴보면 3세의 경우 슬퍼요(54.78%), 안 좋아요(16.56%), 속상해요(15.92%) 순으로 나타났으며, 4세의 경우 슬퍼요(75.91%), 안 좋아요(6.82%), 속상해요와 심심해요(5.00%) 순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5세의 경우(83.54%), 안 좋아요(5.07%), 심심해요(3.03%) 순으로 나타났다.

          
            Table 4. 
				
            

            
              Frequency and percentage of emotion vocabulary (sadness)
            
            

          

          
            
              
                	Emotion vocabulary
                	Frequency
                	Percentage (%)
              

              
                	3 years
                	 4 years
                	 5 years
                	 3 years
                	4 years
                	 5 years
              

            
            
              	sɯlpʰʌjo
              	86
              	167
              	193
              	54.78
              	75.91
              	83.54
            

            
              	an ʨoajo
              	26
              	 15
              	 13
              	16.56
              	 6.82
              	 5.07
            

            
              	nap*ajo
              	13
              	
              	 1
              	 8.28
              	
              	 .43
            

            
              	sok ̚s*aŋɦɛjo
              	25
              	 11
              	 2
              	15.92
              	 5.00
              	 .86
            

            
              	ulk*ʌt ̚ katʰajo
              	 3
              	
              	 1
              	 1.91
              	
              	 .43
            

            
              	ʨɛmiʌp ̚s*ʌjo
              	 2
              	 2
              	 3
              	 1.27
              	 .91
              	 1.29
            

            
              	simsimɦɛjo
              	 2
              	 11
              	 7
              	 1.27
              	 5.00
              	 3.03
            

            
              	sʌunɦɛjo
              	
              	 2
              	 1
              	
              	 .91
              	 .43
            

            
              	puls*aŋɦɛjo
              	
              	 6
              	 2
              	
              	2.79
              	 .86
            

            
              	aswiwʌjo
              	
              	 5
              	 2
              	
              	2.27
              	 .86
            

            
              	silmaŋɦɛjo
              	
              	 1
              	
              	
              	 .45
              	
            

            
              	tugɯngʌɾjʌjo
              	
              	
              	
              	
              	
              	
            

            
              	wɛɾowʌjo
              	
              	
              	 1
              	
              	
              	 .43
            

            
              	hʌʥʌnɦɛjo
              	
              	
              	 1
              	
              	
              	 .43
            

            
              	antʰak*awʌjo
              	
              	
              	 1
              	
              	
              	 .43
            

            
              	kʌk ̚ʨ*ʌŋdwɛjo
              	
              	
              	 1
              	
              	
              	 .43
            

            
              	uulɦɛjo
              	
              	
              	 1
              	
              	
              	 .43
            

            
              	siɾʌjo
              	
              	
              	 1
              	
              	
              	 .43
            

            
              	Total
              	157
              	220
              	231
              	100
              	100
              	100
            

          

          

        

        
          3) 정서유형 ‘두려움’
          정서유형 ‘두려움’에 해당하는 어휘의 출현 빈도와 백분율을 분석한 결과는 Table 5와 같다. 정서유형 ‘두려움’에 해당하는 전체 어휘의 출현 빈도는 3세 126개, 4세 170개, 5세 157개로 나타났다. 출현 빈도가 높은 순으로 살펴보면 3세의 경우 무서워요(76.19%), 안 좋아요(7.94%), 놀라요(7.94%) 순으로 나타났으며, 4세의 경우 무서워요(76.47%), 안 좋아요(7.06%), 놀라요(7.06%) 순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5세의 경우 무서워요(38.18%), 놀라요(4.05%), 안 좋아요(2.70%) 순으로 나타났다.

          
            Table 5. 
				
            

            
              Frequency and percentage of emotion vocabulary (fear)
            
            

          

          
            
              
                	Emotion vocabulary
                	Frequency
                	Percentage (%)
              

              
                	3 years
                	 4 years
                	 5 years
                	 3 years
                	4 years
                	 5 years
              

            
            
              	musʌwʌjo
              	 96
              	130
              	113
              	76.19
              	76.47
              	38.18
            

            
              	an ʨoajo
              	 10
              	 12
              	 8
              	 7.94
              	 7.06
              	 2.70
            

            
              	nollajo
              	 10
              	 12
              	 12
              	 7.94
              	 7.06
              	 4.05
            

            
              	nap*ajo
              	 3
              	
              	
              	 2.38
              	
              	
            

            
              	apʰajo
              	 2
              	 2
              	 6
              	 1.59
              	 1.18
              	 2.03
            

            
              	ulk*ʌt ̚ katʰajo
              	 4
              	 4
              	 1
              	 3.17
              	 2.35
              	 .34
            

            
              	tomaŋgajo
              	 1
              	
              	 2
              	 .79
              	
              	 .68
            

            
              	ʨiŋgɯɾʌwʌjo
              	
              	 3
              	
              	
              	 1.79
              	
            

            
              	kinʥaŋɦɛjo
              	
              	 1
              	 4
              	
              	 .59
              	 1.35
            

            
              	ɯsɯsɯɦɛjo
              	
              	 1
              	
              	
              	 .59
              	
            

            
              	tugɯngʌɾjʌjo
              	
              	 1
              	 1
              	
              	 .59
              	 .34
            

            
              	saŋɦɛjo
              	
              	 1
              	
              	
              	 .59
              	
            

            
              	kʌk ̚ʨ*ʌŋɦɛjo
              	
              	 2
              	
              	
              	 1.18
              	
            

            
              	t*ʌlljʌjo
              	
              	 1
              	 4
              	
              	 .59
              	 1.35
            

            
              	kʌmnajo
              	
              	
              	 5
              	
              	
              	 1.69
            

            
              	kʰoŋdak ̚ kʰoŋdak ̚ɦɛjo
              	
              	
              	 1
              	
              	
              	 .34
            

            
              	Total
              	126
              	170
              	157
              	100
              	100
              	100
            

          

          

        

        
          4) 정서유형 ‘노여움’
          정서유형 ‘노여움’에 해당하는 어휘의 출현 빈도와 백분율을 분석한 결과는 Table 6과 같다. 정서유형 ‘노여움’’에 해당하는 전체 어휘의 출현 빈도는 3세 84개, 4세 77개, 5세 107개로 나타났다. 출현 빈도가 높은 순으로 살펴보면 3세의 경우 안 좋아요(35.71%), 화나요(22.62%), 나빠요(22.62%) 순으로 나타났으며, 4세의 경우 안 좋아요(37.66%), 화나요(32.47%), 불편해요(9.09%) 순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5세의 경우 화나요(46.72%), 안 좋아요(22.42%), 나빠요와 짜증나요(8.44%) 순으로 나타났다.

          
            Table 6. 
				
            

            
              Frequency and percentage of emotion vocabulary (anger)
            
            

          

          
            
              
                	Emotion vocabulary
                	Frequency
                	Percentage
              

              
                	3 years
                	 4 years
                	 5 years
                	 3 years
                	4 years
                	 5 years
              

            
            
              	hwanajo
              	19
              	25
              	50
              	22.62
              	32.47
              	46.72
            

            
              	an ʨoajo
              	30
              	29
              	24
              	35.71
              	37.66
              	22.42
            

            
              	nap*ajo
              	19
              	4
              	9
              	22.62
              	5.19
              	8.44
            

            
              	apʰajo
              	4
              	4
              	2
              	4.73
              	5.19
              	1.87
            

            
              	ʨ*aʥɯŋnajo
              	2
              	5
              	9
              	2.38
              	6.49
              	8.44
            

            
              	ulk*ʌt ̚ katʰajo
              	2
              	
              	
              	2.38
              	
              	
            

            
              	pulpʰjʌnɦɛjo
              	4
              	7
              	5
              	4.76
              	9.09
              	4.65
            

            
              	siɾʌjo
              	4
              	1
              	5
              	4.76
              	1.30
              	4.65
            

            
              	kwiʨʰanajo
              	
              	2
              	
              	
              	2.60
              	
            

            
              	simsimɦɛjo
              	
              	
              	2
              	
              	
              	1.88
            

            
              	nʌmuɦɛjo
              	
              	
              	1
              	
              	
              	.93
            

            
              	Total
              	84
              	77
              	107
              	100
              	100
              	100
            

          

          

        

      

    

    

  
    
      Ⅳ. 논의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3~5세 유아들을 대상으로 정서어휘의 표현적 특성이 어떠한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정서어휘 표현능력 평가도구를 제작하여 연구를 하였으며, 연령에 따른 유아의 정서어휘 표현능력과 정서유형에 따른 어휘의 출현 빈도와 백분율을 살펴보았다.

      연령에 따른 유아의 정서어휘 표현능력을 살펴본 연구 결과에 대해 다음과 같이 논의하고자 한다.

      정서어휘 표현능력 평가 결과 3세 유아의 경우 평균 6.60점, 4세 유아의 경우 9.73점, 5세 유아의 경우 11.20점으로 나타났으며 연령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유아들이 바르게 표현한 정서어휘 유형은 ‘기쁘다’, ‘슬프다’, ‘무섭다’, ‘화나다’ 순으로 나타났다.

      유아의 과제 수행을 확인한 결과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평균점수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평균점수의 변화는 연령에 따라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정서어휘 표현능력은 3세, 4세, 5세 사이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Kim 등(2003)의 연구에서도 영유아의 어머니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자료를 수집하여 분석한 결과, 월령이 증가할수록 정서단어의 사용과 이해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자연스러운 언어발달과 맥을 같이한다고 보고한 바 있다. 3~6세 아동을 대상으로 자발화를 수집하여 동사의 사용을 살펴본 연구에서도 연령에 따라 감정동사의 사용이 증가한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Jo, 2003). Jeong(2016)의 연구에서 동화책을 들려주고 유아들이 표현한 정서단어를 분석한 결과 3세, 4세, 5세 연령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다고 보고하였으며, 이는 본 연구결과와 일치하는 부분이다. 연령이 발달하면서 언어의 표현과 이해도 함께 발달한다는 선행연구와 마찬가지로 본 연구에서도 연령에 따라 정서어휘의 표현능력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자가 정한 목표 정서어휘 뿐만 아니라 유아들이 표현한 다양한 정서어휘를 평가지에 기록한 후 정서유형에 따른 어휘의 출현 빈도와 백분율을 살펴보았다. 정서유형에 따른 어휘의 출현 빈도와 백분율을 살펴본 연구 결과에 대해 다음과 같이 논의하고자 한다.

      3세, 4세, 5세 모든 연령에서 정서유형에 따른 어휘의 출현 빈도는 ‘기쁨-슬픔-두려움-노여움’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연구자의 관찰에 의하면 유아들이 바르게 표현한 정서어휘 유형은 ‘기쁨-슬픔-두려움-노여움’ 순으로 나타났으며, ‘기쁨’에 해당하는 어휘를 가장 많이 표현하였다. 특히 어린 유아일수록 ‘화나다’를 ‘슬프다’로 표현하는 빈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Han(2009)의 연구에서 4~5세 유아를 대상으로 자유선택활동에서 나타나는 정서표현을 분석한 결과 기쁨 46.85%, 흥미 45.4%, 슬픔 2.5%, 화남 5.2%로 주로 기쁨과 관련된 정서어휘를 많이 사용함을 알 수 있다.

      정서유형 ‘기쁨’에 해당하는 어휘의 경우 3세 유아들은 ‘좋아요’의 출현 빈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반면 ‘슬픔, 두려움, 노여움’에 해당하는 어휘의 출현 빈도를 분석한 결과 기본 정서어휘를 제외하면 ‘안 좋아요’의 출현 빈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유아들의 언어습득 단계와 유사한 부분으로 유아들은 언어를 습득해 가는 과정에서 ‘긍정어휘-부정어휘- 반대어휘(예, 크다-안 크다-작다)의 순서로 발달하는 것처럼(Kim, 2014) 정서어휘의 발달도 유아의 언어발달 순서와 맥을 같이한다고 볼 수 있다. Bae(2009)는 감정동사는 그 자체의 어휘만으로 정도성을 나타내기도 하지만 부사어(예, 매우, 대단히, 가장, 유난히, 상당히, 너무)나 부정부사어(예, 안, 아니)와 자연스러운 호응관계를 이룬다고 하였듯이 본 연구에서도 구체적인 어휘의 출현 빈도보다는 ‘안 좋아요’의 출현 빈도가 높게 나타났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전체 정서어휘의 출현 빈도와 함께 연령이 증가할수록 정서어휘의 표현이 구체적으로 발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나이가 어릴수록 다양한 정서어휘를 표현하기보다는 몇 가지의 정서어휘로만 답하는 모습을 나타내었다. 오답의 유형들을 살펴보면, ‘친구가 나를 때렸어요.’에서 유아들은 목표 정서어휘는 ‘화나요’이지만, 나이 어린 유아들은 ‘슬퍼요’로 답하는 모습을 나타내기도 하였다. 친구가 때려서 화가 나는 것보다 나의 고통이 정서를 유발하는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주스 컵이 깨졌어요’에서 목표어휘는 ‘슬프다’이지만, 유아는 ‘엄마한테 혼나서 무섭다’고 답하기도 하였다. 또한 정서어휘에 대한 이야기가 유아들에게 개인의 경험과 선호도에 따라 반응이 달라졌다. 예를 들어 ‘회전목마를 타고 놀았어요’의 경우 대부분의 유아가 기쁘거나 즐겁다고 답하였으나, 한 유아는 어지러워서 싫다고 표현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처럼 정서어휘는 개인의 경험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후속연구를 위해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어휘 발달은 성별에 따른 차이가 존재함에 틀림이 없으나 본 연구에서는 성별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지 못한 제한점이 있다. 이에 추후 연구에서는 성별에 따른 정서어휘를 살펴볼 것을 제안한다. 둘째, 하나의 정서상황은 하나의 정서어휘로 대변될 수 없다. 본 연구에서는 정서어휘의 표현능력을 살펴보기 위해 하나의 정서상황에 하나의 답을 정하여 수치화시켰으나 정서라고 하는 것은 각자의 경험과 상황의 선호도에 따라 다양한 변수가 적용될 수 있으며 이를 오답이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이다. 이에 추후 연구에서는 정서의 복합성을 고려하여 평가할 것을 제안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 살펴본 결과가 정서표현에 어려움을 보이는 장애아동들을 대상으로 정서어휘 지도 시 목표어휘를 선정하고 중재를 계획하는 데 기초 자료로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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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ppendix 1. 
				
            

            
              Story composition according to basic emotional vocabulary
            
            

          

          
            
              
                	정서유형
                	이야기 구성
                	목표 어휘
                	그림 예시
              

            
            
              	기쁨
              	아빠가 케이크를 사주었어요
              	기쁘다
              	
                
              
            

            
              	회전목마를 타고 놀았어요
            

            
              	친구가 사탕을 주었어요
            

            
              	슬픔
              	자전거가 고장 났어요
              	슬프다
              	
                
              
            

            
              	그네가 망가졌어요
            

            
              	주스 컵이 깨졌어요
            

            
              	두려움
              	나무에서 떨어질 것 같아요
              	무섭다
              	
                
              
            

            
              	주사를 맞아야 해요
            

            
              	엄마를 잃어버렸어요
            

            
              	노여움
              	친구가 나를 때렸어요
              	화나다
              	
                
              
            

            
              	공을 가질 수 없어요
            

            
              	친구가 사탕을 뺏어갔어요
            

          

          

        

        
          
          

          
            Appendix 2. 
				
            

            
              Secondary emotional vocabulary list
            
            

          

          
            
              
                	정서유형
                	기쁨
                	슬픔
                	두려움
                	노여움
              

            
            
              	이차
정서어휘
              	즐겁다
재미있다
고맙다
행복하다
신나다
반갑다
              	속상하다
심심하다
불쌍하다
아쉽다
서운하다
우울하다
              	놀라다
걱정하다
무시무시하다
떨리다
겁나다
긴장하다
              	불편하다
짜증나다
답답하다
질투하다
귀찮다
성질나다
            

          

          

        

        
          
          

          
            Appendix 3. 
				
            

            
              Story composition according to secondary emotional vocabulary
            
            

          

          
            
              
                	정서유형
                	이야기 구성
                	목표 어휘
                	그림 예시
              

            
            
              	기쁨
              	친구들과 함께 노래를 불러요
친구와 소꿉놀이를 했어요
친구가 그네를 밀어주었어요
친구들이 생일을 축하해 주었어요
친구들과 눈썰매를 씽씽 탔어요
놀이터에서 친구를 만났어요
              	즐겁다
재미있다
고맙다
행복하다
신나다
반갑다
              	
                
              
            

            
              	슬픔
              	좋아하는 장난감이 부서졌어요
같이 놀아주는 사람이 없어요
길 잃은 강아지를 보았어요
아파서 소풍을 갈 수 없어요
친구가 이사를 갔어요
비가 와서 나갈 수 없어요
              	속상하다
심심하다
불쌍하다
아쉽다
서운하다
우울하다
              	
                
              
            

            
              	두려움
              	우릉쾅쾅 천둥 번개가 쳤어요
엄마가 아파서 누워 계세요
괴물 그림자가 다가와요
벌레가 기어오고 있어요
큰 개가 달려들어요
달리기 시합을 시작하려고 해요
              	놀라다
걱정하다
무시무시하다
떨리다
겁나다
긴장하다
              	
                
              
            

            
              	노여움
              	신발이 너무 작아요
친구가 자꾸 괴롭혀요
엄마는 내 기분을 몰라줘요
엄마는 동생만 예뻐해요
씻기 싫은데 씻으라고 해요
친구가 장난감을 뺏어갔어요
              	불편하다
짜증나다
답답하다
질투하다
귀찮다
성질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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